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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4랑하는 4람에게 안전을 선4하세요!’ 

  꽃잎이 피고 새싹이 새롭게 자라나는 3월입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이고, 새 학년 적응기를 거치면서 아이들의 학교생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배부해 드리는 안전교육 자료를 토대로 가정에서의 안전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가족 모두가 안전생활을 위한 대화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별 안전 관리 요령 ]
유  형 안전 관리 요령

보건
찰과상 시의 응급처치 방법

 ⇒ 상처를 흐르는 식염수나 물로 깨끗이 씻도록 한다. 

    세척액의 세포손상 정도 : 알콜100% 포비돈요오드5% 수돗물5% 식염수0%

교통

 횡단보도 안전 수칙

 ⇒ 횡단보도의 우측으로 건너기,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며 건너기

    길을 걸으며 이어폰 및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기

 뒷좌석 안전띠 매기

 ⇒ 뒷좌석이 안전띠 착용은 앞으로 튕겨져 앞좌석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덮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따돌림피해

예방

우리 아이 따돌림 피해 예방을 위한 현명한 양육법

아이를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다양한 역량을 스스로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좋습니다.

첫째, 어려서부터 또래 관계를 스스로 맺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터득하도록 도와주세요. 

부모가 먼저 나서서 아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하면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지 않아요. 과잉보호적인 양육 방식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아이가 자기주장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항상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며 아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자기주장 능

력이 제대로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아이가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단호하게 제지시켜야 합니다. 어려서 

그럴 수 있다는 이유로 방치했다가 습관적인 행동 특성으로 발전할 경우, 친구들의 괴

롭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해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

고 이기적인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로부터 부정적인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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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우리집 안전점검 리스트」

분야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

건물

건물에서 수시로 ‘턱턱’소리가 들리는 등 균열현상은 없는가?
벽지가 찢어지거나 화장실 타일에 균열이 있는가?
옥상에 과하중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지 않은가?
창문의 여닫힘 상태가 좋은가?
아파트 베란다 난간 등 위험한 상태는 없는가?
시설물 주변이나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는 좋은가?
콘크리트 구조에 균열, 누수, 철근 노출은 없는가?

가스

가스렌지 밸브는 완전히 잠겨 있는가?
월 1회 가스가 새는지 비눗물과 점검액으로 점검하는가?
환기가 잘 되는 실외에 가스통을 보관하는가?
가스보일러의 홈․배기구시설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경보기 등은 정상 작동하는가?
가스밸브 및 배관은 녹슬지 않았는가?

전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정상 작동시험 버튼을 눌러 
확인하는가?
1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사용하지는 않는가?
손상된 코드선,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사용하지는 않는가?

기타

소화기를 1대씩 비치하고 작동요령을 알고 있는가?
화기 주변에 인화성 물질 등을 내버려두고 있지 않은가?
구급상자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 두
는가?
라이터, 성냥, 약물, 칼 등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
관하고 있는가?
높은 곳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지 않는가?
목욕탕 등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는 하였는가?
유해물지(인화성, 유독물질 등)을 내려버려 두지 않았는가?
문, 책상, 가구 등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국민 안전처 제공


